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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전(古典)은 옛 고(古)자에 법 전(典)자를 쓰며, 오랜 시대를 거치며 많은 사람에게 널리 

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을 일컫는 말이다. 괴테의 작품<파우스트>은 작품이 담고 있는 인간상에 대

한 고찰은 현대까지 연구 대상이 될 정도로 대표적인 독일 희곡의 고전 작품으로 손꼽히며, 문학

사, 철학사의 한 획을 그은 대작이라고 할 수 있다. 양정웅 연출의 <파우스트>는 그러한 동 제목

의 원작에 뿌리를 둔 작품으로, 고전의 원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정웅 연출이 재해석

한 <파우스트>는 어떠한지 이해하려 노력했고,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, 무대의 연출을 주목

하여 관람하였다. 

해당 연극은 제1부의 내용만을 다루며, 원작이 그렇듯 메피스토펠레스(이하 ‘메피스토’)와 

파우스트, 두 인물이 극을 끌어간다. 처음 천사들과 메피스토가 등장하는 회의 장면에서 명암 대

비와 색채대비를 활용한 것을 통해 극을 관람하며 특히 그러한 대비에 집중하였다. 파우스트와 

메피스토가 처음 조우하였을 때는 흑백의 대조가 뚜렷했으나, 파우스트가 메피스토와 계약하고 

난 시점부터 파우스트의 의상 색이 변화한다. 처음에는 재킷 안 셔츠가 검은색이 되었으나, 발푸

르기스의 밤 속 파우스트는 강렬한 적색과 흑색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. 의상으로 점점 메피스토

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색채를 띠는 파우스트의 모습에, 점점 악에 동화되어 가는 모습

을 그려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. 

극 중반부부터 활용된 미디어월 또한 인상적이었다. 양정웅 연출은 그 이전부터 이러한 

미디어월 활용에 있어 평창올림픽부터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작가이기도 하다. 이번 연극에서

도 그는 배경에 극 중 인물을 일인칭 시점의 영상으로 작업하여 삽입하고, 무대의 배우들과 소통

할 수 있도록 하였다. 특히 장면을 주로 이끌어가는 그레첸을 무대에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, 화면

에 등장시켰던 점이 인상적이었다. 일인칭 시점의 영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

는 것에 그치지 않고, 관객을 극 중 인물로 편입시켜 몰입도를 더 올렸다. 그러한 영상들 외에도 

배경이나 여타 음향은 기존의 연극보다 더 영화적으로 만든 요소였다. 

또, 중간중간의 농담식 대사들은 관객들에게<파우스트>라는 작품을 최대한 친근하게 풀

어내어 보이려고 한 노력으로 보였다. 극장의 규모로 봤을 때는 소위 ‘시체관극’을 해야 할 것 같

은 분위기라, 처음에 웃어도 되는 건지 주저함이 있었는데, 다른 관객분들이 웃는 것을 듣고 마음 

편하게 웃고 반응할 수 있었다. 결국 파우스트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음에도 연극이 끝나고 대

강의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양 연출이 ‘원작의 맛’을 그대로 전달하려는 의도를 잘 살

렸기 때문이라고 느꼈지만, 동시에 그로부터 온 아쉬움이 있었다. 

고전의 매력은 그 원본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. 고전은 현대까지 회자하면서 

다양한 변형을 통해 재해석되고, 변형된다. 특히 이는 소설에서 연극, 소설에서 영화 등, 장르를 

넘나들 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. 이러한 작품들은 플롯 트위스트를 삽입하거나, 작품의 배경을 

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도, 주인공의 성정을 바꾸기도, 혹은 다채로운 무대 연출로 관객들에게 호



소한다. 그렇게 함으로써 관객들은 새로운 작품, 연출가만의 고전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. 

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극의 연출에 아쉬움이 남았다. 동 작품을 바탕으로 한 국립극단의 

<파우스트>는 여성 파우스트를 내세워 새로운 <파우스트>를 선보였고, BBC의 셜록은 현대적 배

경으로 소화해 내 고전 셜록을 현대판 셜록으로 변형해 냈다. 하지만 양정웅 연출이 이 작품은 

지나치게 원작에 호소하기만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. 그는 작품을 현대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지

만, 관객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미디어월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느낄 만한 요소가 많지 않았다. 양

정웅 연출이 이전에 작업했던 <로미오와 줄리엣>은 성별을 바꾸어 현대의 적극적인 여성상을 묘

사하는 식으로 변형이 가해졌던 것을 알았기에, 특히나 현재까지 많은 해석과 변형이 이뤄졌던 <

파우스트>인 만큼, 그런 요소들을 더 기대하였었다. 연출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 차별화

를 조금 더 두었다면, 원작 그 이상의 의미를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. 

또, 무대의 활용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다. LG 아트센터는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, 단층

이 아니기 때문에 좌석에 따라 시야가 한정되기 마련이다. 그리고 대학로 연극처럼 관객들과 상

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규모와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무대를 구성하는 데 있어 고려됐어

야 할 사항이다. 무대 밖의 관객석까지 활용하는 것은 물론 연극이 가진 하나의 매력이지만, 장소

적 특성으로 인해 그 부분이 오히려 단점이 됐다. 3층에서 관람하였을 때, 관객석 통로로 메피스

토와 파우스트가 활보하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. 가장 마지막 퇴장 장면에서 파우스트에게 

손을 내민 메피스토의 장면에서 메피스토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던 터라, 극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

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. 

미디어월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좋았지만 원작에 지나치게 의존한 

것이 아쉬웠던 이번 연극 <파우스트> 작품을 보고 나오며 이 한마디가 생각났다. 연출은 노력하

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. 


